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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연구흐름은 창업에 대한 성공은 창업자의 특성뿐만 아니라 무엇인가를 이루어 내는 자신감인 자기 효능감
에 따라 성과가 달라 질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의 연구목적은 첫째, 창업자 특성이 자기효능감과 창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둘째, 창업자의 실무경험과 창업교육기간에 따라 창업자 특성이 자기효능감에 주는 영향이 
달라진다는 조절효과를 분석하고, 마지막으로 이를 통해 창업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다.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제외한 274개의 일반 독립점포로부터 자료를 수집하여 구조방정식으로 연구모형과 17개의 연구
가설을 검증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창업자 특성 중 심리적 특성인 성취욕구와 위험감수성은 자기효능감에 정(+)의 영
향을 주었다. 둘째, 창업 전 실무경험과 창업교육이수에 대한 조절효과를 확인해 본 결과, 창업 전 실무경험은 기술적 
능력과 마케팅 능력을 통하여 자기효능감을 조절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창업교육은 성취욕구, 위험감수성, 기술적 
능력, 마케팅 능력 등과 더불어 조절효과를 만들어내었다.
주제어 : 창업자 특성, 자기효능감, 실무 경험, 창업 교육, 창업 성과

Abstract  In academia, lots of startup-related research are conducted to improve startup performance. 
Most of them are concerned with entrepreneur characteristics, capabilities, and entrepreneurship. In 
particular, self-efficacy of enterpreneur is emphasized to improve startup performance in addition to 
entrepreneurial capabilities. Thus, the main research objective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impact of entrepreneur characteristics is investigated on self-efficacy and startup performance. Second, 
the moderating effects of business experience prior to startup and entrepreneurship education are 
analyzed between entrepreneur characteristics and self-efficacy. Finally, managerial strategies are 
suggested to maximize startup performance via self-efficacy. 274 samples were collected from 
independent startups. The proposed research model and 17 hypotheses were verified with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techenique. The empirical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such as achievement desire and risk tolerance positively influenced on self-efficacy. Second, business 
experience prior to startup showed significant moderating effects on self-efficacy with technological 
and marketing capabilities. and entrepreneurship education. Third, entrepreneurship education showed 
significant moderating effects on self-efficacy with achievement desire, risk tolerance, technological 
and marketing capabilities. 
Key Words : Entrepreneur Characteristics, Self-Efficacy, Experience in Business, Entrepreneurship  

Education, Business Performanc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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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전 세계적으로 국가 간 무역장벽이 없어지면서 글로벌 

경쟁이 치열해 지고 있고 세계적인 추세인 경기침체로 
인하여 우리나라도 예외 없는 저성장시대가 도래되어 있
다. 또한 우리나라는 고령화 사회를 넘어 고령 사회로 접
어들면서 기존 경제 활동 인구의 퇴직, 고용 없는 경제 
성장, 경기 침체 등의 열악한 경제 상황을 보이고 있다. 
이로 인해 사회적으로 실직 및 청년 실업 등의 문제가 크
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이유로 정부에서는 고용확대 및 실업률 감소를 
위한 수단으로 창업을 강조하고 있다. 창업을 모색할 수 
있도록 자금, 교육, 컨설팅, 시설지원 등의 적극적인 정책
지원을 지속적으로 실행하고 있다. 최근 청년, 실직 및 은
퇴자들은 본인들의 삶을 영위하기 위해 소규모 자본으로 
창업 할 수 있는 소상공인 창업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
으며 지속적으로 창업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1].   

그러나 국세청 통계연보에 따르면 2018년 신규업체 
수 대비 폐업률은 89.2%로 2016년 77.7%, 2017년 
87.9%보다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데[2], 
이는 정부의 다양한 창업 정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창
업 성공률과 창업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은 높지 않
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원인 분석과 창업 성공 확률의 제고를 위해 다
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그 중 창업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창업자의 역량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에 창업자 특성과 역량에 관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3]. 정성한⋅김해룔(2001)은 창업의 성공 요인으로 
창업가 특성, 환경 특성, 점포 특성 등의 요인이 있으며 
그 중 창업자 특성이 소상공인의 창업에 가장 유의한 영
향을 미친다고 하였다[4]. 하지만 이러한 선행 연구들은 
대부분 프랜차이즈 및 전체 소상공인 점포를 대상으로 
연구되었으며, 창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일반 독립점포
만을 대상으로 한 실증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일반 독립점포의 경우 가맹본부의 노하우, 물류, 마케
팅 지원을 받는 프랜차이즈 점포와는 경영 방식과 특성
에서 많은 차이가 있다. 특히 일반 독립 점포는 창업자 
스스로 모든 경영활동을 담당하기 때문에 창업가의 역할
은 성과에 더욱 중요하게 영향을 미친다.  

본 연구에서는 일반 독립점포만을 대상으로 창업자의 
특성이 사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창업에 대한 성공은 창업자의 특성뿐만 아니라 무엇인가
를 이루어내고자 하는 자신감인 자기효능감에 따라 성과

가 달라질 수가 있는데, 자기효능감은 반복적인 성공의 
경험, 대리 경험, 창업에 대한 교육과정 등에 의해서 형성
된다[5]. 이러한 측면에서 창업 교육뿐만 아니라 관련 실
무 경험 정도에 따라 창업 성과가 달라진다고 볼 수 있
다. 하지만 창업자 특성에 따른 자기효능감과 창업성과 
간에 있어 창업교육 및 실무경험이 미치는 조절효과에 
대한 영향 여부를 분석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으로 이부
분이 기존 연구와의 차별적 요소라고 볼 수 있다.

결국 창업자의 성공은 창업자의 특성과 자기효능감, 
창업교육 여부, 실무 경험 등이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고, 각 변수간의 관계가 형성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의 연구목적은 첫째, 창업자 특성이 자
기효능감과 창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둘째, 
창업자의 실무경험과 창업교육기간에 따라 창업자 특성
이 자기효능감에 주는 영향이 달라진다는 조절효과를 분
석하고, 마지막으로 이를 통해 창업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
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제외한 274개의 일반 독립점포로부터 자료를 
수집하여 제안 연구모형과 연구가설들을 검증하였다. 

2. 이론적 고찰
2.1 창업자 특성

창업자는 창업의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창업 전 사업
시기를 탐색, 인식, 습득하여 아이디어를 시장가치성 있
게 변환한다. 또 이를 위해 자본,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고 
기술을 습득하여 위험 또는 도전을 감수하며 운영 자원
을 효율적으로 계획 및 조직하며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사람으로 정의할 수 있다[6]. 창업자는 창업자의 사업적 
목표를 수립하고 목표 달성을 위해 사전 정보 조사, 교육 
등을 통해 계획을 수립하고, 끊임없는 도전과 희생을 통
해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특성을 지닌다. 이러한 창업
자의 개인적 차별적 특성과 역량 그리고 외생적 변수의 
영향으로 창업 후 경영성과가 서로 다르게 나타날 수 있
음을 유추할 수 있다.

따라서 창업자의 특성은 창업 성공에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는데, 창업자 특성을 인구통계학적 자료를 통해 
성별, 학력, 연령, 업무 경험 등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배경
적 특성과 일에 대한 성취 욕구, 통제 위치, 모호성, 위험 
감수성에 대한 인내성 등의 심리적 특성으로 나눠볼 수 
있다. 과거 창업자 특성에 관한 논문들은 개인적 특성,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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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적 특성, 행위적 특성에 관하여 주로 연구하였으나 최
근 들어서는 기술적 ·행동적 특성 및 역량을 중심으로 연
구들이 진행되고 있다[7].

또 다른 연구(Sandberg and Hofer 1987)에서는 창
업자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로 창업자의 특
성, 창업자 전략, 사회 산업구조 등을 통해 연구모형을 제
시하고, 이 세 가지 변수들이 복합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
을 실증적으로 확인하였다[8]. 그 후에 구체적인 영향요
인들의 구성은 다르지만 창업자 특성, 전략, 산업구조의 
맥락으로 창업자의 성과를 설명하고자 하는 노력들이 계
속되었다.

같은 유형의 대표적인 국내 연구(예: 강종구·정형권, 
2006; 경종수·이보형, 2010)에서는 창업자 성공과 창업
자 실패를 가르는 영향요인으로 크게 창업자 특성, 창업
자 전략, 사업자 환경, 운영관리를 제안하였다[9,10]. 특
히, 황보윤(2009)은 심리적 특성들 중에서도 성취욕구, 
위험감수성향, 모호성에 대한 인내력 등이 중요하다고 제
안하였다[11].

이러한 측면에서 심리적 특성으로 적극성에 의한 성취
욕구, 창업동기, 혁신과 창의성, 모호성에 대한 인내, 위
험 감수성 등이 창업 성과에 중요하게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4].

2.2 자기효능감 
자기효능감은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 요구되는 일련

의 행동들을 조직화하고 실행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개
인의 자기 확신을 의미한다[12]. 즉 잘 해낼 수 있을 것인
가에 대해 학습자가 가지는 자신에 대한 믿음을 자기효
능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자기효능감은 주어진 문제해결
에 대한 자신의 생각에 대한 확신 혹은 자신감이라고 말
할 수 있으며, 성공에 필요한 신체적, 지적, 감정적 원천
을 움직이게 하는 개인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라 할 수 있
다[13].

결국 자기효능감은 개인이 가치 있는 목표를 향하여 
해낼 수 있다고 자신을 믿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고, 개
인이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자신의 상황을 스스로 극복
할 수 있고, 주어진 업무나 과제를 성공적으로 해낼 수 
있다는 신념이자 일종의 자신감이다[14]. 자기효능감이 
높은 사람의 경우 자신의 능력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
각할 것이며 당면한 업무에서 집중하고 지속성을 높이므
로 높은 성취수준을 보일 것이다[15]. 

김진욱(2013)은 실증연구에서 자기효능감이 높은 개

인은 더 크고 높은 수준의 목표를 설정하고, 더욱 충분한 
노력을 기울이며, 높은 성과를 통해 높은 보상을 기대하
며, 주어진 제약 속에서도 추구할 가치가 있는 기회에 주
목하고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을 기울
이는 것을 보여주었다[16]. 자기효능감이 높은 개인이 업
무성취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직무소진을 경험하
게 되면, 자신이 수행하는 업무에 대한 자신감의 상실로 
직무 만족, 조직 몰입과 같은 개인 태도에 더 큰 부정적 
영향을 주게 된다.

반면에 정병헌(2015)은 자기효능감이 낮은 개인이 과
업 초기에 난관이나 실패를 경험하게 되면 자신의 능력
을 의심하여 쉽게 포기하거나 최선이 아닌 결과에 만족
하려는 경향을 보인다고 하였다[17]. 낮은 성과를 기대하
여 결국 부정적인 보상을 예상하게 되며, 주어진 제약들
을 극복할 수 없는 어려움으로 인식함으로써 노력해도 
이룰 수 없을 것이라는 포기상태를 쉽게 받아들이는 경
향이 있다

따라서 수많은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사업의 의사결정
에 있어서 위험에도 불구하고 과감히 도전하기 위해서는 
조직구성원들의 자기 확신에 따른 자발적인 동기를 유발
할 수 있는 자기효능감이 필수적이다[18]. 창업자의 자기
효능감 즉 창업에 대한 자신감은 예비창업자가 갖추어야 
할 주요 선행조건 중 하나이다. 창업자기효능감의 지각이 
높은 예비창업자는 경쟁적이고 어려운 여건의 창업환경
을 기회가 충만한 것으로 지각하고 위험, 역경, 불확실성 
등이 높은 창업 현실에서도 유능하게 대처할 수 있는 반
면, 실패의 가능성은 적게 지각하며 도전적 상황을 자기 
의지를 펼쳐나갈 좋은 기회라고 지각할 것이다[19].

또한 자기효능감의 이러한 특성들은 창업 프로세스에
서 수없이 부딪치는 역경들을 좀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전개할 수 있도록 돕는 요인이 되는데[20], 자기효능감이 
높은 사람들은 목표 달성을 높게 만드는 장애가 생기거
나 자기의 과업 방식에 부정적인 의견이 발생하더라도 
긍정적으로 생각하여 자기 자신의 목표 달성 수단으로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21]. 뿐만 아니라 자기효능감이 높
은 사람은 창업에 관심이 많고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창업지원제도, 창업프로그램, 창업교육에 참여하려는 의
지가 크다고 볼 수 있다[22]. 결국 자기효능감이 창업의
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는데, 즉, 개인적 
특성에 따른 자기효능감의 정도에 따라 창업 교육 및 훈
련 효과가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창업자의 특성을 잘 
파악하여 효과적인 가이드 라인을 제공해야 성공적인 창
업 성과가 도출될 수 있는 것이다[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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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연구(양준환 2015)에서는 자기효능감은 기업
가적 동기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매개변수 역할을 하
는데[24], 기업가로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자신감 보다 구
체적인 의미인 자기효능감이 높아야 하며 스스로 변화를 
추구하며, 가능성에 도전하는 기업가 정신과 연결된다고 
볼 수 있다.

2.3 창업교육과 실무경험 
창업교육은 종업원으로서 창업 및 혁신을 추구하는 사

람, 사업을 하려는 행동을 보이는 사람 또는 자영업
(self-employed)을 할 수도 있는 잠재적인 기업가 및 기
업 소유자에게 사업 이상의 것을 가르치는 것까지 포함
한다[25]. 즉, 실제로 사업 준비를 하거나 운영을 안하더라
도 잠재적 창업자로 경영에 대한 과정을 가르치는 교육이
라고 할 수 있다[26]. Garavan and O’Cinneide(1994)는 
창업교육을 기업가정신에 필요한 지식을 획득하고,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상황분석 및 계획 수립능력을 획득하며, 창
업가적 추진력과 자질, 능력을 확보하고, 여러 분석적 기법
을 통한 위험회피 기법을 습득하는 것을 포함한다고 하였
다[27]. 

최종열·정해주(2008)에 의하면 창업교육은 미래의 창
업가를 위한 창업에 관한 지식, 태도 등은 물론 창업이 
아니더라도 피고용인으로 업무수행에 긍정적 자세를 가
지고 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돕는 교육이라고 넓게 정의
된다[28]. 즉, 예비창업자로서의 경영지식, 태도, 가치관
을 함양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창업교육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창업교육을 통해서 창업자는 사전에 다양한 실
패를 학습함으로써 실제 시장에서의 실패를 줄일 수 있
다[29]. 또한 창업교육을 통해 창업의지 및 창업 행동을 
높이고, 창업 성공을 도출하기도 하며, 사업계획서 작성 
등과 같은 문서 교육보다는 기술 및 마케팅과 같은 창업 
후 즉시 성과로 나타날 수 있는 분야가 더 중요한 것으로 
확인되었다[30]. 결국 창업 교육을 통해 실무적인 업무를 
습득하는 것이 핵심일 것이다.

창업자의 창업 이전 관련 실무 경험에 대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동종업종에 대한 선행경험은 창업자가 시장, 
제품에 관한 지식을 보유하고, 비즈니스 관계에서 상대방
들에 대한 지식을 활용하여 보다 정확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게 한다[31]. 또한 성공적인 창업자는 자신의 과거 
경험 업종의 특성을 이해하고 그 업종에서 해당 기업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점들을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

게 된다[32]. 
이와 관련된 국내 연구들(박정기 2002; 정성한·김해

룡 2001)에서 업종에 대한 과거의 경험은 창업자에게 위
험 및 기회인식에의 평가, 관리에 중요한 내부정보를 제
공함으로써 창업자는 경험을 통하여 창업 해당사업에 관
한 관련지식으로 올바른 의사결정을 할 수 있어 창업성과
를 긍정적으로 높일 수 있다고 하였다[4,33]. 조준희·김우
성(2009)의 연구에서 창업자의 자질과 경험은 기업의 매
출액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나타났으며[34], 권
미영(2010)은 관련 산업 경험은 고객과 경쟁자, 그리고 
산업에 대한 특성의 이해와 지식을 제공하므로 때문에 창
업 후 기업 운영에 도움을 주는 것을 보여주었다[35]. 

2.4 창업성과 
성과는 많은 분야에서 다양하게 사용되었으며 창업 성

과는 기업의 경영의 결실로 나타나는 다양한 결과물로서 
기업성과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 할 수 있
다. 창업성과를 비재무적 성과와 재무적인 성과로 나누어 
창업자의 역량이 창업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였
다. 정량적 성과라 할 수 있는 재무적인 성과는 창업 후 
매년 매출액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것을 통하여 기업의 
지속적 성장을 확인하였다[36].

그리고 기업의 성과는 객관적인 재무성과로서 명확히 
드러나므로 일부 연구자들(White and Hamermesh 
1981)은 사업전략 연구에 있어서는 수익성과 같은 재무
적 지표를 우선적으로 채택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37]. 반면에 Watson and Clark(1988)는 기업성과 측
정에서 단일지표에 의한 측정오류를 줄이기 위해 변수를 
복합적으로 측정할 것을 제의하였다[38]. Venkatraman 
and Ramanujam(1986)은 기업성과를 다차원적으로 파
악하여, 재무적 지표로서 ROI, ROA, ROS, 또는 ROE를 
사용하고, 비재무적 지표로 사업경영성과로서 시장점유
율, 제품혁신 등을, 조직효과성으로서 만족도, 사회적 책
임 등의 세 가지 수준으로 측정할 것을 제안하였다[39]. 
본 연구에서는 창업 성과에 대해서 기존 연구에서도 확
인되었듯이 가장 많이 사용되는 매출액, 영업이익 등의 
재무적 성과와 고객만족도, 단골고객 증가 등의 비재무적 
성과로 구분하여 측정하고자 한다. 

위와 같이 기존 이론적 고찰을 통해 확인한 결과 창업
자 특성은 창업성과에 핵심적인 영향을 미치고 자기효능
감은 심리적 요소로 자기효능감이 높고 낮음에 따라 결
과 변수가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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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자의 창업교육 이수와 실무경험에 따라 창업성과가 다
르게 나타난다고 기존 연구자들은 주장하였다. 

따라서 기존 연구를 통해 확인 되어진 변수들을 활용
하여 본 연구에서는 창업자의 특성이 자기효능감과 창업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 실무경험과 창업교육이 
창업자의 특성과 창업성과에 있어 조절효과가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Fig. 1과 같은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Fig. 1. Research Model

3. 연구 방법
3.1 설문지 구성 및 측정 항목 

창업자 특성이 자기효능감과 창업성과에 미치는 영향
을 측정하기 위한 설문지 구성에서 가설 검증을 위해 기
존 선행연구를 참조하여 다수의 측정문항을 개발하였으
며 측정항목들은 모두 7점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창업자 특성은 창업자가 가지고 있는 내외적 특성 및 성
향으로 정의하고 이를 위해 인내성, 책임성, 성취감, 도전
성, 과감성, 기회 포착성, 포상관리 경영자 책임성, 핵심
기술 보유, 운영능력, 기술적 해결 능력, 판촉행사, 고객
관리 마케팅 투자 등으로 구분하여 측정하였다. 또한 자
기효능감은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 요구되는 일련의 
행동들을 조직화 하고 실행 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자기 
확신이라고 정의하고, 추진력, 열정, 개발능력의 변수로 
측정하였으며, 창업성과는 창업 후 창업자의 역량과 활동
을 통한 결과변수로 정의하고 매출액, 고용인원, 영업이
익, 단골고객 증가, 고객만족도, 창업만족 등으로 측정하
였다. 그리고 조절변수로 실무경험의 유무, 창업교육 이
수 여부를 확인하여 측정하였다.

3.2 조사대상 및 분석방법 
설문 기간은 2019년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실시

하였으며, 창업 후 1년 이상이 경과된 사업자로서 외식

업, 도소매업,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일반 독립점포를 대
상으로 조사하였다. 전문조사기관에 의뢰하여 온라인으
로 설문 조사를 수행하였다. 총 300부가 배포되어 회수
된 설문지 중 응답이 불성실한 설문지를 제외하고 총 
274부를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데이터 코딩 후 SPSS 14.0, AMOS 
21.0 통계 패키지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탐색적 요인 
분석 (EFA : exploratory factor analysis)과 확인적 요
인 분석 (CFA : confirmatory factor analysis)를 통해 
타당성 검증을 하였으며, 경로 분석(path analysis)을 통
해 모형의 적합도 등을 평가하고 구조 방정식 모형과 연
구가설들을 검증하였다.

4. 가설 검증
4.1 일반적 특성

연구 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본 결과, 창업자
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남성은 192명(70.1%), 여성은 
82명(29.9%)로 파악되었고, 연령은 주로 45~49세가 69
명(25.2%), 50~54세가 45명(16.4%), 35~39세와 
40~44세가 각각 36명(13.1%)으로 대부분의 응답자는 
35세 이상이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학력은 4년제 대
졸자가 159명(58.0%)의 분포를 보이고 있다. 또한 업종
은 서비스업이 130개(47.4%), 도소매업이 111개
(40.5%)로 확인되었으며, 운영기간은 5년 이상이 124개
(45.3%)로 가장 많았다. 업체의 연매출은 5천만원 미만
이 107개(39.1%), 1억원 미만이 74개(27.0%)로 독립점
포의 특성인 영세성을 보여주고 있다. 지역적 분포는 서
울이 83개(30.3%), 경기 60개(21.9%), 부산 30개
(10.9%) 등으로 대부분 광역시 위주로 분포되어 있다.

4.2 신뢰도 및 탐색적 요인분석
측정항목들의 신뢰도 검증은 Cronbach’s Alpha 계

수로 측정되었으며, 신뢰도 계수는 0.723 ~ 0.899의 분
포를 보이고 있어 측정 항목들은 높은 신뢰 수준을 보이
고 있다. 또한 탐색적 요인분석을 수행하여 각 설문문항
의 변수들이 적정하게 구성되었는지 확인하였으며, 한 개
의 항목을 제외하고 요인값이 모두 0.7 이상, 0.8 정도의 
KMO 값을 보이고 있어 전반적으로 측정항목들이 적정
한 신뢰도를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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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확인적 요인분석 및 타당성 분석
구성개념과 측정항목들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확

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확인적 요인 분석에 대한 적
정성을 평가하기 위해서 경로분석에서는 GFI(Goodness 
of fit Index; ≥0.9), AGFI(Adjusted Goodness of fit 
Index; ≥0.9), NFI(Normal Fit Index; ≥0.9), 
CFI(Comparative Fit Index; ≥0.9), RMR(Root Mean 
Square Residual; ≤0.05),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0.05) 등을 이용하였다. 
Table 1에서 보듯이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구성개념들
은 모두 적정한 적합도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측정변수들의 집중타당성과 판별 타당성 분석을 
실시하였다. 집중타당성은 구성개념을 측정하는 측정항
목들의 일치성 정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를 위해 개념 
신뢰도(CR)와 평균분산추출(AVE) 값을 확인하였다. 

분석 결과, 모든 구성개념들의 개념 신뢰도(CR)는 모두 
0.7이상이며, 평균분산추출(AVE)값은 0.5~0.71의 분포를 
보이고 있어 집중타당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판별타당성은 서로 다른 구성개념들 간의 차이
를 나타내는 정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통계적으로는 평균
분산추출(AVE)값이 상관계수의 제곱 값보다 클 경우 판
별타당성이 확보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분석 결과 판별
타당성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되었다(Table 3 참고).

4.4 가설 검증
본 연구는 창업자 특성이 자기효능감에 따라 창업성과

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해 보고자 연구모형과 
그에 따른 가설들을 설정하였다. 설정된 연구가설들을 검
증하기 위해 공분산 구조방정식을 수행하였다. 공분산 구
조방정식 모형은 확인적 요인분석의 값들을 통해 경로모
형을 제시하고, 요인들간의 인과관계를 알아봄으로써 경
로의 적합성을 확인하고 전체적인 가설검증을 수행하는 

Construct GFI AGFI RMR NFI x2 df p
Achievement desire .937 .687 .045 .939 38.189 2 .000
Risk sensitivity .971 .792 .041 .924 20.954 3 .000
Organizational Management ability .955 .922 .049 .911 11.939 3 .000
Technical ability .936 .910 .051 .904 84.634 2 .000
Marketing ability .937 .802 .044 .919 34.998 4 .000
Self-Efficacy .902 .899 .045 .894 66.833 4 .000
Financial performance .911 .907 .042 .912 22.332 3 .000
Non-financial performance .934 .916 .048 .938 34.821 3 .000

Table 1.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Construct Achievement 
desire

Risk 
sensitivity

Organizational 
Management 

ability
Technical 

ability
Marketing 

ability
Self-

Efficacy
Businessl 

performance
Achievement desire (.664)
Risk sensitivity .278 (.602)
Organizational Management ability .459 .389 (.501)
Technical ability .115 .254 .418 (.531)
Marketing ability .292 .283 .426 .136 (.607)
Self-Efficacy .497 .606 .608 .465 .580 (.562)
Businessl performance .165 .419 .444 .319 .355 .577 (.706)
주) Values in ( ) indicate AVE.

Table 3. Correlation and Discriminant Validity

Construct CR AVE
Achievement desire .792 .664

Risk sensitivity .819 .602
Organizational 

Management ability .715 .501
Technical ability .772 .531
Marketing ability .821 .607

Self-Efficacy .793 .562
Financial performance .828 .706

Table 2. Convergent Valid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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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이다. 일반적으로 집중타당성과 판별타당성이 함께 
보장되어야 공분산구조방정식의 수행이 가능하다. 앞에
서 탐색적 확인분석과 확인적 요인분석을 수행하면서 타
당성이 확인되어, 공분산구조방정식 모형을 통해 연구모
형에 대한 전체 경로분석을 수행하였다. 

연구모형의 적합도를 알아보기 위해 x2, df, p, 
x2/df, RMR, RMSEA, GFI, AGFI, NFI, CFI 지수를 사
용하여 Table 4과 같은 결과를 확인하였다. 특히 이러한 
지수값에 대하여 wheaton et al. (1977)은 x2/df는 5 
이하면 수용할 만하며, 3 이하면 우수한 모델로 판단할 
수 있다고 하였고[40], Brown and Cudeck(1993)은 
RMR과 RMSEA에 대하여 0.05 이하면 매우 우수한 모
델이며, 0.08 이하면 우수한 모델, 0.1 이하면 보통인 모
델로 판단할 수 있다고 하였다[41]. 본 연구모형에 대해 
공분산구조분석 결과, x2 값은 49.055, df(자유도)는 5, 
x2/df(전체 모형 적합도) 값은 3.811로 나타났으며, 
RMR은 0.046, RMSEA는 0.048, GFI는 0.955로 나타
났고, AGFI는 0.749, NFI는 0.941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연구모형의 적합도를 만족시키는 기준에 이
상적으로 일치하거나 근사값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본 연구 모형은 높은 적정성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판
단할 수 있다.

Model x2 df p x2/df RMR

Research
Model

49.055 5 .000 9.811 .046
RMSEA GFI AGFI NFI CFI

.048 .955 .749 .941 .945

Table 4. Covariance Structure Analysis

4.4.1 가설 1의 검증 
가설 1은 창업자 특성이 자기효능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한 결과 창업자의 특성 중 심리적 요인 
즉, 성취욕구와 위험감수성은 자기효능감에 정(+)의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관리적 특성 중 기술적 능
력 및 마케팅 능력은 모두 자기효능감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 되었으나, 조직관리능력은 자기효능
감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해본 결과 유의확률이 
0.455으로 확인되어 α= 0.05 수준에서 기각되었다.

4.4.2 가설 2의 검증
가설 2는 자기효능감이 창업 성과에 비재무적, 재무적 

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해 보고자 한 것

으로 자기효능감은 비재무적, 재무적 성과에 각각 유의확
률 범위 내의 값으로 확인되어 채택되었다.

Hypoth
esis Path Path 

coefficient t(CR) P Result

2-1 Self-Efficacy → 
Financial performance .931 10.22 .000 accept

2-2
Self-Efficacy→ 
Non-financial 
performance

.948 9.102 .000 accept

Table 6. Result of Hypothesis2 Test

4.4.3 가설 3의 검증
가설 3은 창업 전 실무 경험과 창업교육이 창업자 특

성과 자기효능감 간의 영향이 있는지를 확인 해보고자 
창업 전 실무 경험과 창업교육을 조절변수로 활용하여 
검증하였다. 이를 위해 AMOS의 다중집단분석을 통하여 
비제약모델과 제약모델의 카이스퀘어 차이를 알아봄으

로써 조절효과의 유무를 확인하였다. 카이스퀘어 차이
가 3.84 이상으로 차이가 나면 유의 확율 수준에서 조절 
효과가 있다고 판단 할 수 있다[42]. 

Table 7에서 보듯이 창업 전 실무 경험에 대한 조절 
효과는 기술적 능력과 마케팅 능력이 자기효능감에 조절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가설 3-4, 가설 3-5만이 카이스퀘
어 차이가 각각 5.216, 4.634로 확인되어 가설이 채택되
었고, 나머지 가설들은 모두 카이스퀘어 값이 3.84 이하
이거나 통계적 유의 수준을 확보하지 못해 기각되었다. 

또한 창업교육이 창업자 특성과 자기효능감에 조절효
과가 있는지를 확인해본 결과 가설 3-6, 가설 3-7, 가설 
3-9, 가설 3-10이 모두 카이스퀘어 값이 3.84 이상으로 
확인되어 채택되었다. 즉, 창업교육은 성취욕구와 위험감
수성, 기술적 능력, 마케팅 능력이 자기효능감에 조절효
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조직관리능력은 자기효능
감에 조절효과가 없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Hypoth
esis Path

Path 
coeffici

ent
t(CR) P Result

1-1 Achievement desire → 
Self-Efficacy .114 3.491 .000 accept

1-2 Risk sensitivity→ 
Self-Efficacy .312 4.879 .000 accept

1-3
Organizational 
Management ability → 
Self-Efficacy

.096 0.746 .455 reject

1-4 Technical ability→ 
Self-Efficacy .217 3.839 .000 accept

1-5 Marketing ability→ 
Self-Efficacy .319 5.079 .000 accept

Table 5. Result of Hypothesis1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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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본 논문의 주된 연구목적은 창업자 특성이 자기효능감

과 창업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와 창업 전 실무 
경험과 창업교육이 창업자 특성과 자기효능감에 대한 조
절효과가 있는지를 확인해보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이론적 고찰을 실시한 후 연구 모형 및 가설을 설정하고 
실증분석을 통해서 가설 검증을 하였으며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창업자 특성 중 심리적 특성인 성취 욕구와 위험
감수성은 자기효능감에 정(+)의 영향이 있는 것으로 규
명되었으며, 관리적 특성 중에는 기술적 능력과 마케팅 
능력만이 자기효능감에 정(+)의 영향이 있는 것으로 검
증되었다. 이는 황상규(2013), 양준환(2015)의 연구 결
과와 일치하는데 사업 환경에 대한 불확실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창업자의 심리적 특성인 성취욕구와 위험 감수

성이 높을수록 자기효능감이 높아지게 되고, 이는 창
업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18,24]. 또한 창업자

의 마케팅 능력 및 기술적 능력이 높을수록 자기효능감
과 창업성과는 높아진다. 그러나 조직관리 능력은 창업 
후 사업을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서 자신이 속한 조직을 
활용해 가는 능력으로 기존 연구에서는 조직관리 능력은 
경영성과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으나 심리적 변수인 자
기효능감과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창업자는 성취욕구와 위험 감수성이 높고, 기
술적 능력과 마케팅 능력이 높을수록 자기효능감이 높아
지게 되고 이는 다시 창업성과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창업자는 창업 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도전하
는 의지와 기술 및 마케팅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자기효
능감이 높아지게 되어 이러한 심리적 요인들로 인해 창
업 성과가 높아진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창업 전 실무 경험과 창업 교육 이수에 대한 조
절 효과를 확인해본 결과, 창업 전 실무 경험은 기술적 
능력과 마케팅 능력에 대해서 조절효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고, 창업교육은 성취욕구, 위험감수성, 기술적 
능력, 마케팅 능력에 대해 조절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

Verification of the moderating 
effect on  Experience in Business

Experienced
(n=148)

Not experienced
(n=126) Unconstraine

d Model
x2

(df=470)

Constrained 
Model

x2
(df=471)

x2
(df=1) ResultHypot

hesis Path
Path 

coefficie
nt

CR
(t-value)

Path 
coefficie

nt
CR

(t-value)

3-1 Achievement desire → 
Self-Efficacy 0.16 1.532* 0.056 0.515* 872.685 875.174 2.489 reject

3-2 Risk sensitivity → 
Self-Efficacy 0.318 2.491** 0.29 4.304*** 872.685 873.969 1.284 reject

3-3
Organizational 
Management ability → 
Self-Efficacy

0.237 1.397 -0.076 -0.394 872.685 873.803 1.118 reject

3-4 Technical ability→ 
Self-Efficacy 0.291 2.912*** 0.155 2.428** 872.685 877.901 5.216 accept

3-5 Marketing ability→ 
Self-Efficacy 0.395 3.435*** 0.246 3.588*** 872.685 877.322 4.637 accept

Verification of the moderating 
effect on  Entrepreneurship 

Education 
Educated
(n=81)

Not educated
(n=219) Unconstraine

d Model
x2

(df=470)

Constrained 
Model

x2
(df=471)

x2
(df=1) Result

Hypot
hesis Path

Path 
coefficie

nt
CR

(t-value)
Path 

coefficie
nt

CR
(t-value)

3-6 Achievement desire  → 
Self-Efficacy 0.129 1.208* 0.103 0.878* 867.566 872.41 4.844 accept

3-7 Risk sensitivity → 
Self-Efficacy 0.346 4.528*** 0.268 1.998** 867.566 872.152 4.586 accept

3-8
Organizational 
Management ability → 
Self-Efficacy

0.057 0.284 0.016 0.111 867.566 869.548 1.982 reject

3-9 Technical ability→ 
Self-Efficacy 0.429 3.501*** 0.156 2.183** 867.566 873.064 5.498 accept

3-10 Marketing ability→ 
Self-Efficacy 0.411 3.134*** 0.294 3.916*** 867.566 873.883 6.317 accept

Table 7. Result of Hypothesis3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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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다. 이는 신하성(2018)의 연구 결과와 유사하였는데, 
창업자의 개인적 특성에 따라 자기효능감의 정도가 다르
게 나타나기 때문에 창업 교육은 창업자의 특성을 잘 파
악하여 맞춤형 창업 교육을 해야 창업성과가 증대될 것
이다[23]. 즉, 창업 교육을 추진함에 있어 성취욕구와 위
험감수성을 높이는 창업교육 뿐만 아니라 기술과 마케팅 
능력을 높일 수 있는 창업 교육이 이루어져야 창업 성과
가 증대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창업 전 실무 경험적 측면에서 기술적 능력과 마
케팅 능력은 자기효능감을 높여주게 되어 창업 성과가 
높아진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원인은 창업 전 실무 경
험은 창업자의 관리적 특성 부분 중 기술과 마케팅 능력
을 높여주게 되고 이는 자기효능감을 제고하게 되어 창
업 성과가 높아진다고 볼 수 있다. 즉 창업 전 실무에서 
기술적 측면과 마케팅적 측면에서의 사전 경험을 통해 
자기효능감이 높아져 창업 성과가 높아진다는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해 확인된 분석 결과를 활용하여 연구의 
주요 관리적 시사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
구에서는 창업자의 창업 전 실무 경험이 창업 성과에 영
향이 있는 것으로 확인 되었는데, 결국 창업자의 창업 성
과가 높아지기 위해서는 창업 전 실무 경험이 없는 예비
창업자 보다는 창업 전 실무 경험이 있는 예비창업자를 
육성해야 창업성과가 극대화 된다고 볼 수 있다. 즉, 실무 
경험을 통한 동종 업계 창업일 경우 운영자금 및 기술개
발비 등 다양한 창업 지원을 확대하는 제도를 확립하고, 
반면에 실무 경험이 없는 예비창업자에게는 재취업을 위
한 제도적 지원을 하거나 또는 교육을 통해 일정기간 실무 
경험을 쌓게 하거나 혹은 선배 창업자와의 멘토링 시스템
을 통해 실무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최소한의 실
무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해야 창업성과가 극대화 된다. 

둘째, 창업성과 극대화를 위해서는 창업교육에 대해 
다양하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즉, 심리적 특성을 강화
하고, 관리적 능력을 함양할 수 있는 교육을 개발하고 집
중해야 창업성과가 증대된다고 볼 수 있다. 즉, 예비창업
자의 심리적 특성을 파악하는 지표를 활용하여 심리적으
로 미흡한 부분을 강화할 수 있는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교육효과를 극대화 시킬 필요가 있다. 특히 창업 후 즉시 
활용할 수 있는 관련 기술 및 마케팅 기법을 중심으로 실
무적 관점에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관리적 시사점을 요약하면, 결국 창업자에 대한 미흡
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관련 지표를 개발하여 창업마
인드, 목표 달성을 위한 성취욕구 증대 및 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 심리학적 교육을 강화시켜야 하며, 또한 기술과 마

케팅 능력을 함양할 수 있는 실무적 창업 교육을 추진함으
로써 창업자의 창업 성과를 극대화 시킬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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